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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최근 심화되는 지정학적 위기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경제 블록화 현상은 세계 경제성장을 위축시키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배타적 환경·무역 조치들을 통해 자국 산업의 패권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호무역 조치와 더불어 EU와 미국 등에서는 ESG에 대한 공동 규범과 탄소중립 기술 국제 표준화를 

선점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국의 산업 생산방식이 글로벌 기준으로 채택되면, 관련 인프라, 기술, 자본 

및 핵심 원자재 등에 대한 공급망 전반의 부가가치로 이어져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새로운 환경·무역 규범이 각국의 친환경 산업 경쟁이자 녹색 표준경쟁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환경부와 KBCSD는 지난 11월 2일 “ESG·녹색산업의 글로벌 시장 창출을 위한 표준

선도국 도약”을 주제로 「제5회 지속가능기업혁신포럼 (Sustainable Business Innovation Forum)」을 개최

하였습니다. 국내 및 글로벌 혁신기업 CEO, 정관계 고위인사, 국제기구 대표, 주한 외국공관 대사, 주한 상공

회의소 회장 등 400여명이 함께 글로벌 공급망 차원의 탄소감축 표준화 과제 및 녹색산업 종주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실천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본 포럼에서는 산업계의 시급한 ESG 표준화 과제로 부상한 Scope 3 배출량 산정을 위한 공급망 데이터 확보 

방안과 탈탄소화 비즈니스 전략을 모색하였습니다. WBCSD의 제품단위 탄소발자국(PCF) 데이터 교환 프로

토콜, 그리고 세계 최대 해운항만 기업인 MAERSK의 녹색 물류 시스템 구축이 공급망 탈탄소화를 견인할 

비즈니스 혁신 모델로 주목받았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ESG 공급망 구도에서 핵심 교역국으로의 발전을 위해 환경부의  ESG 정책지원 방향과 함께, 

OECD의 탄소중립·자유무역 공동 실현을 위한 표준화 정책도구에 대한 인식을 정부와 산업계가 함께 공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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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탄소중립 게임체인저로 부상한 탄소제거 기술, 청정수소, 무탄소 에너지 분야에서는 롯데케미칼의 

‘Green Promise 2030 전략’과 LS그룹의 ‘무탄소 전력(CFE) Vision 2030’이 녹색 첨단산업의 조기 상업

화를 견인할 혁신사례로 제시되었고, 전 세계적인 수준의 청정수소 생산시설을 갖춘 캐나다 앨버타州와 탄소

제거 기술 표준을 보유한 Carbon Engineering과의 한-캐나다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도 가졌습니다. 

산업계를 비롯한 국내 오피니언 리더들이 급변하는 글로벌 기후 통상환경과 ESG 표준화 흐름에 대응하고, 

미래 국가성장 동력이 될 신사업 발굴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부와 KBCSD는 금년도 포럼의 논의

결과를 요약한 본서 「ESG·녹색산업의 글로벌 시장 창출을 위한 표준선도국 도약 전략」 을 공동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환경부와 KBCSD는 경제일선에 있는 산업계가 창의적인 기업가 정신과 민관협력 해법에 기반한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2월

환경부 장관  한  화  진                                 KBCSD 회장  이 경 호



[Setting the Scene] 

ESG·녹색제조업 강국을 위한 글로벌 표준화 및 국제연대 

허명수 KBCSD 명예회장 (GS건설 상임고문)

“혁신기술·금융조달 표준 확립을 통한 기후환경 시장 선점 민관협력 방안”

마티아스 코먼 OECD 사무총장

“탄소중립과 자유무역 가치의 공동 실현을 위한 글로벌 탄소 Accounting 표준 역할: 

  한국 산업계 시사점”

박재완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 위원장

“부민안국을 향한 지속성장과제”

[CEO Insight ]

제품 전주기 데이터관리 및 공급망 탄소배출량 산정 글로벌 표준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

“ESG 동향 및 정책지원 방향”

토루 니시야마 MAERSK(머스크) 동북아시아 대표

“공급망 탈탄소화를 위한 머스크의 Commitment”

앤나 스탠리-라디에르 WBCSD 기후국장 및 
Partnership for Carbon Transparency 창립자

“글로벌 표준화 협의기구에서 논의되는 Scope 3 산정방법론 및 

 공급망 데이터 취합 표준화 동향”

개회사    임상준  환경부 차관

개회사    이경호  KBCSD 회장

환영사    허동수  KBCSD 명예회장 (GS칼텍스 명예회장)

축   사    김상협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공동 위원장

04

목차 CONTENTS

11

13

16

21

30

36



[특별대담] 

녹색 첨단산업의 조기 상업화 과제: 기술표준화 및 글로벌 파트너십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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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노현 ㈜LS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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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의 산업혁명에서부터 지금의 4차산업 혁명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사는 세상의 변화를 가져온 원동력은 기업가 

정신이었음

-   케인즈의 animal spirit과 슘페터의 창조적 파괴의 정신으로 새로운 기회에 도전하는 기업들이 국가 경제와 사회의 

근본임

•이러한 기업가 정신의 근본은 변하지 않지만 구체적인 모습, 즉 경제의 언어가 바뀌고 있음

-   기업이 이윤추구를 통해 공공의 후생에 기여한다는 전통적인 경제학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환경보호, 인권증진,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의무를 요구받는 등 비즈니스 패러다임의 결정적 전환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음

•‘기후’와 ‘탄소’가 글로벌 비즈니스의 새로운 언어로 부상하면서 ESG의 등장은 고탄소, 제조업, 수출 위주의 국내

     기업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음

-   ESG라는 이슈를 시장 자본주의의 연장으로서 냉정하게 바라보는 한편, ESG가 기업 경영의 “덫”이 아닌 성장의 

“발판”이라는 새로운 사고가 요구됨

•정부의 일방적인 “규제” 방식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신념하에, 정부의 책무도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함

-   기존의 판에 박힌 관행적 지원이나 행정이 아니라, 정부가 어떤 행동과 조치를 취해야 실제로 기업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를 정부가 조금 더 치열하게 고민하겠음

•역사를 되돌아보면 큰 변화의 순간에서 위대한 기업들이 많이 탄생했듯이, 우리 기업들이 ESG가 부상하는 과정

    에서 혁신의 기회를 포착하고 성장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기를 기대함

임 상 준  환경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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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환경과 무역의 상호의존성이 커지면서, 전세계적으로 통용가능한 친환경 표준 형성을 통해 국가 간 공정한 

경쟁의 장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음

•실로, 자사의 제품 생산방식을 탄소중립 기준으로 표준화함으로써 녹색산업의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음

-   전기차 충전방식의 규격화가 대표적 사례로, 고속충전의 지배적 표준으로 채택되는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연간 

27%씩 성장하는 전기차 충전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큼

-   마찬가지로,「EU 배터리 규정」에 따른 「배터리 여권」 가이드라인 등 표준화된 탄소발자국 데이터 시스템을 

선점한 기업이 추후 배터리 산업에서의 기술적 우위를 차지할 확률이 높음 

•이러한 시점에서 개최되는 본 포럼에서, 우선 산업계의 가장 시급한 ESG 표준화 과제로 부상한 Scope 3 기후

공시 의무화에 대비한 Value Chain 전반의 신뢰성 있는 탄소 데이터 확보 프로토콜과 배출량 산정방법론이 비중

있게 논의되어야 함 

•다음으로, 우리 산업계가 CCUS, 청정수소, 무탄소 전원 등 녹색 첨단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리딩 플레이어들과 

파트너십을 강화하여 기술표준 및 상업성을 향상시킬 다양한 협력 모델을 제시해야 함

-   저탄소 기술 특허 건수가 전세계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초기단계의 신기술 투자 및 상용화를 촉진할 

정책·금융 메커니즘 도출이 논의의 주안점이 되어야 함

•KBCSD는 정부와 산업계 간 가교역할을 통해 ESG 가치가 존중받는 경제전환에 필요한 글로벌 표준화 전략을 

도출하는 한편, 창의적인 기업가정신과 민관협력 해법에 기반한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견인하는 역할을 지속해 

나갈 것임

이 경 호  KBCSD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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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규범 형성에 선도적 역할을 한 ‘First Mover’ 국가와 기업들이 최근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저탄소 산업 표준을 정의하는 한편, 공동구매를 통해 초기시장을 창출함으로써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고 있음

-   글로벌 저탄소 기술 연맹인 ‘First Movers Coalition’의 경우, 가입 기업들의 공동구매 효과로 저탄소 그린철강의 

Cost-Parity를 2030년 내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참여 기업들이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자본을 유치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우리 산업계가 글로벌 시장 선도자와의 협력을 통해 ESG 표준의 Rule Setter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가 

선결되어야 함

•첫째, 기존 비즈니스 운영방식의 혁신이 선행되어야 함

-   2025년부터 기후 리스크로 인한 기업의 재무적 영향 공시를 의무화한 ISSB(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기후

공시에 대비하여, 기업은 신사업 개발, 신규 설비투자, 원자재 공급망 대응 등 사업운영 전반에 걸쳐 기후영향에 

따른 자산가치의 변화를 측정하고, 자산손실률을 최소화할 혁신적 리스크 관리 플랜을 도입해야 함

•둘째, 글로벌 핵심 플레이어들과 연대하여 국내 산업 특성이 반영된 환경통상 규범을 논의할 국제협력 로드맵이 

마련되어야 함

-   RE100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격차를 원전, 청정수소 등 무탄소 에너지로 보완하자는 취지로 한국 정부와 산업

계가 추진중인 CF연합을 국제 탄소감축 인증제도의 주류 플랫폼으로 안착시킴으로써, 고성능 원전과 Long-

duration ESS 등 한국이 경쟁우위를 갖춘 Carbon Free 에너지 기술의 글로벌 규격화에 주력해야 함

•셋째, 국내 산업계가 ESG 자본시장에 진입하는데 있어 선발주자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제도적 환경 조성이 무엇

보다 중요함

-   기업의 녹색 첨단산업에 대한 혁신기금 조성과 투자세액공제, 핵심기술 인력양성 등 국가적 차원의 혁신적 제도 

정비가 실현될 때 비로소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ESG 신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음

•공공부문이 기업에 자율과 창조의 시장가치를 부여하고 산업계가 이를 토대로 국격에 맞는 ESG 성장 모멘텀을 

창출한다면, 작금의 녹색전환 시대가 요구하는 경쟁력 있는 산업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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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동 수  KBCSD 명예회장 (GS칼텍스 명예회장)



축사 요약문

•선진국이 갖추어야 할 핵심 자질은 글로벌 의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룰을 만드는 능력임

-   EU는 탄소중립 스탠다드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2026년 본격 도입할 예정이며, 프랑스의 경우 운송

거리별 전기차 탄소배출 수치화에 따른 차별적 보조금 지급이라는 새로운 Rule-Setting 개념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임

•이러한 의미에서 한국이 ESG·녹색산업의 글로벌 시장을 주도할 녹색 표준선도국이 되기 위한 과제를 논의할 본

    포럼이 매우 중요한 목적의식을 제시한다고 생각함

•특히 Scope 3 배출량의 측정 및 관리 표준을 주도하기 위해, 국내 산업계는 협력사와 생산구조,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친환경 공정기술을 적용하고 RE100을 달성하는 등 보다 넓은 시야의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이 요구됨 

-   정부 또한 기업들에게 전주기 배출량 관리에 대한 데이터 인프라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해 내년에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기업들의 녹색 공급망 혁신을 뒷받침할 계획임

•본 포럼의 또 다른 주제인 녹색산업 조기 상업화를 위한 기술 표준화 촉진을 위해, 정부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에서는 민관 합동으로 145조원 규모의 녹색자금을 2030년까지 아래와 같이 투입하여 민간 중심의 ESG 생태계 

구축을 지원하고자 함

- 그린 리스크에 노출된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맞춤형 지원

-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등 탄소감축기술 개발을 위한 R&D 투자

-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전력 등 CBAM에 영향을 받는 6개 산업분야에 대한 금융지원 

-   금융위,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과 협의하여 녹색채권뿐 아니라 여신에 대한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 수립, 

정책금융 확대를 위한 그린뱅크 설립 등 녹색금융 활성화 지원

•대한민국이 녹색 표준선도국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역량을 갖추어야 함

- 첫째, Reliable Partnership, 즉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십을 가진 국가 

-   둘째, Indispensable Capability, 즉 대체불가능한 기술혁신 역량. 반도체, 배터리에 필적하는 대체불가능한 

초격차 수준의 녹색기술

-   셋째, First Mover로서의 자세.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새 챕터를 열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연맹을 통해 새로운 

녹색 표준을 제시할 수 있는 역량

09

김 상 협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공동 위원장



[Setting the Scene]

ESG·녹색제조업 강국을 위한 
글로벌 표준화 및 국제연대

1     허명수 KBCSD 명예회장 (GS건설 상임고문)

        “혁신기술·금융조달 표준 확립을 통한 기후환경 시장 

         선점 민관협력 방안”

2     마티아스 코먼 OECD 사무총장

        “탄소중립과 자유무역 가치의 공동 실현을 위한 

         글로벌 탄소 Accounting 표준 역할: 한국 산업계 시사점”

3     박재완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 위원장

        “부민안국을 향한 지속성장과제”



허 명 수  KBCSD 명예회장(GS건설 상임고문) 
Introductory Remarks <요약문>1

“혁신기술·금융조달 표준 확립을 통한
  기후환경 시장 선점 민관협력 방안”

Promoting Public-Private 
Partnerships to Achieve Leadership 
in the Climate and Environmental 
Markets through the Standardization 
of Innovative Technologies and 
Financing Pract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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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녹색산업의 글로벌 시장 창출을 위한 표준선도국 도약 전략

•대한민국이 ESG·녹색제조업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혁신기술과 금융조달 부문에서 표준 확립을 

선도해야 함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전세계적인 저탄소 특허 출원 증가율이 2000년대 초 연평균 12.5%에서 

2017~2019년 연간 3.3%로 감소하였음

•이러한 녹색기술 혁신의 둔화 현상 속에서 기후환경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서 

정의하고 있는 ‘전환부문 기술’의 인정 기준과 기술 성과에 대한 일관된 표준이 명확히 정립되어야 함

   -   이를 위해 민관학이 함께 탄소감축 잠재성을 분석하여 과학적 검토에 기반한 녹색기술 분류 기준을 마련

하고, 단계적으로 택소노미 적격(Eligible) 데이터를 포함한 기술혁신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함

•녹색금융 조달에 있어서는 녹색전환 금융 표준을 확립하여 특정 산업의 투자 쏠림 현상을 해소하는 전략을 

민관이 함께 모색해야 함

   -   일례로, 가장 빠르게 녹색산업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모빌리티/운송 부문은 전체 기술투자 자금의 

48%를 지원 받는 반면, 전세계 배출량이 34%로 가장 높은 산업/제조 부문의 기술투자 자금은 9%에 

불과함

   -   따라서 기업은 감축 잠재력이 높으며 기술 혁신이 절실한 산업 부문을 발전시킬 수 있는 지속가능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정부 차원에서는 기술 혁신이 시급한 산업/제조 부문 자금의 진입장벽 완화 및 

혁신조달을 통한 신시장 진입 지원 등 First Mover 기술에 대한 투자 위험을 완화시켜줄 녹색금융 전략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함

   -   또한, 기후전환채권이나 지속가능연계 채권의 국내 도입 활성화를 위해 채권발행 대상기업에 대한 명확한 

녹색전환 평가 기준 및 KPI, 제3자 검증 및 사후보고 등 의무 표준화 방안을 정부-산업계-금융계가 함께 

마련하여 혁신기술과 자금간 병목 현상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마티아스 코먼  OECD 사무총장 

기조강연 <요약문>2

“탄소중립과 자유무역 가치의 공동 실현을
  위한 글로벌 탄소 Accounting 표준 역할:
  한국 산업계 시사점”

How harmonization of standards, 
carbon accounting and rule-based 
trading system can be strengthened 
to ensure open markets for net-zero, 
clean technologies: Implication for 
the Korean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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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녹색산업의 글로벌 시장 창출을 위한 표준선도국 도약 전략

탄소중립 전환과 자유무역 가치 공동 실현을 위한 OECD 역할 

•녹색전환에 필요한 투자와 혁신의 원천인 민간부문이 소비자, 정부, 투자자로부터 기업의 환경영향 관리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공정한 국제무역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OECD에서는 기업 공동 

지침, 탄소측정(Carbon Accounting) 공통기준, 표준화된 데이터 체계 및 정책 플랫폼 운영 등 다양한 

표준화 도구를 OECD 회원국에 적용하고 있음

기업의 녹색전환 견인을 위한 OECD 표준화 도구

•기업책임경영(Responsible Business Conduct)에 관한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최근 개정

하여 기업으로 하여금 공급망 전반에서의 배출량 관리 등 환경책임 전반의 공급망 실사에 대한 실용적 

표준을 제공하고 있음

    -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산림파괴 등에 대한 공급망 실사 원칙 및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국가간 

무역분쟁 해결 메커니즘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동 가이드라인은 한국을 포함한 51개 국가의 지지를 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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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대담CEO InsightSetting the Scene

•OECD는 또한 기후 관련 지표, 보고 및 분석 방법에 대한 공통된 접근방식(Common Approach)을 민간

부문에 적용함으로써 기업 간 비교 및 벤치마킹을 지원하고 있음

    -   기업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한 표준화된 Data를 제공하는 ‘Net-Zero 데이터 공공체계’를 구축하여 

투자자, 규제기관 등 이해관계자들의 국제적으로 조화된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있음

    -   또한 금융부문에서 사용하는 기후완화 시나리오에 대한 평가툴을 개발하여, 기후공약이 실제로 파리

협정의 목표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있음

정부의 혁신정책 환경 조성을 위한 OECD 표준화 도구

•OECD는 청정에너지 산업 확대에 필요한 핵심원자재의 지속가능한 공급망 및 수출 가이드라인 표준을 

확립하기 위해 OECD 회원국 정부에 국가간 상호교류가 가능한 정보공유 틀을 지원하고 있음

    -   OECD 회원국 정책 입안자들이 재생에너지 기술에 필요한 핵심 원자재 공급망 및 수급 회복력

(Resilience)를 강화할 수 있도록 국가간 정보교류 웹 툴(Interactive Web Tool)을 개발중

       ※   2050년까지 Net-Zero 달성에 필요한 청정에너지 기술 광물 수요는 3.5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기차에 필

요한 리튬이온 전지의 핵심 부품 자원인 리튬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 중 하나인 한국에게 특히 시사점이 큼

    -   핵심원자재 공급망 정보교류 웹 툴인 OECD Interactive Web Tool을 도입함으로써 각국 정부의 개방

된 글로벌 시장을 지원하고, 생산 확대를 통해 소싱을 다변화하는 한편, 정제 및 처리 관련 병목 현상을 

감소시킴으로써 회복력 있는 핵심원자재 순환 밸류체인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끝으로, OECD 회원국 정부가 기후완화 정책을 설계할 수 있도록 OECD Inclusive Forum on Carbon 

Mitigation Approaches(IFCMA, 탄소감축포럼)을 운영하고 있음

    -   한국이 멤버로 활동중인 동 이니셔티브는 탄소측정 회계(Carbon Accounting)에 관한 공통 기준을 확보

하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한 글로벌 이행 상황을 추적하며, 탄소 누출(Carbon Leakage)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글로벌 협력 플랫폼으로, 추후 탄소가격의 적정 수준과 기후대응 정책의 국제적 표준 등을 

논의하는 주요 협의기구가 될 것으로 기대됨

    -   이를 위해 기후대응 정책의 온실가스 감축효과 분석, 데이터 및 정보 공유 체계 구축, 증거기반의 상호 

학습 조성 등의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음



박 재 완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 위원장
기조강연 <요약문>3

“부민안국을 향한 지속성장과제”

The High Road to Sustainable 
Prospe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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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 

•대한민국은 1960년 저소득 국가에서 2020년 고소득 국가로 전환한 세계 유일의 국가로, 인당 GDP(국내

총생산)와 TFP(총요소생산성) 측면에서 눈부신 경제성장을 거듭해왔음

    -   국가 번영의 필요조건인 인적자원 역량(human competence)과 충분조건인 공정한 체제(fair 

system)가 지난 70여년 간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견인한 핵심 동력으로 작용

•우수한 인적자원 역량에 따른 경제발전 요인

    -   (i) 6.25 전쟁 이후 베이비붐 세대로 인한 노동력 성장, (ii) 1966년 1% 미만으로 급감한 성인 문맹률, 

(iii) 2022년 73.8%의 대학 진학률에 따른 이공계 졸업생과 고숙련 인재들의 노동시장 대규모 편입, 

(iv) 높은 자립성과 열정적 창업 정신을 갖춘 국민성 등

•공정한 체제에 따른 경제발전 요인

    -   (i) 시장경제 중시, (ii) 소작농제 폐지, 문맹 퇴치, 전국민 의료보험 등 포용적 성장 정책 채택, (iii) 기술 

관료 주도 사회로 부상하면서 유권자들의 ‘합리적 무지’의 왜곡 최소화, (iv)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R&D, 수출, 산업구조 분야에서 유한의 자원을 전략적으로 집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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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민안국 여정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 

•인구구조학적 측면에서의 고령화

    -   출생률이 매우 저조한 상황에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생산가능인구 당 높은 부양률 및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

•인적자원의 혁신역량 부족

    -   창의력 발현이 어려운 교육제도

    - 연공서열에 기반한‘Top-down’식 조직문화로 동기부여 저조

    - 불공정한 고용과 보상체제로 인해 직업 역량과 고용 간 격차 존재

    - 최첨단 디지털 기술, 클라우드/빅데이터/AI 신기술 채택이 높은 반면, 산업 간 융합 역량이 선진국 대비 저조

•포퓰리즘과 불공정 체제

    -   재분배 및 복지국가 정책, 긴축 재정 지연, 엄격한 가격통제 등에 기반한 포퓰리즘이 자칫 시장왜곡 초래

    -   기업 규모에 따른 차별적 규제 적용, 경직된 노동시장, 전력/가스 산업 개혁 지연 등의 불공정 체제 또한 

생산성 저하로 직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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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민안국에 기반한 탄소중립 경제로의 전환 방향성 

•기후위기가 국가 생산성 및 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기존 경제성장 지표인 ‘노동생

산성’과 기후 리스크를 반영한 새로운 성장지표인 ‘탄소생산성’을 주요 경제국 간 비교한 결과 대한민국이 

최하위를 기록함

    -   미국의 탄소생산성 100을 기준으로, 영국 207, EU 169, 독일 149, 일본 125, OECD 124, 대한민국 88 

순으로, 탄소생산성이 낮을수록 기업가치 및 경제성장이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남

       ※ 탄소생산성은 탄소배출량 대비 산출량을 나타냄 

•탄소집약 산업 비중이 높은 대한민국은 기술혁신을 통한 저탄소 경제구조로의 체질 변화가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민간부문의 대규모 초기투자비용 리스크를 완충하기 위한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 확대 등의 

역할이 중요함

    -   탄소중립이라는 긴 여정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민간기업에게 더 많은 자율과 공정한 규칙을 담보하는 것을 

전제로 친환경 규제를 글로벌 수준에 맞게 적용해야 함



4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
        “ESG 동향 및 정책지원 방향”

5     토루 니시야마 MAERSK(머스크) 동북아시아 대표
        “공급망 탈탄소화를 위한 머스크의 Commitment”

6     앤나 스탠리-라디에르 

       WBCSD 기후국장 및 Partnership for Carbon 
       Transparency 창립자

        “글로벌 표준화 협의기구에서 논의되는 Scope 3 

         산정방법론 및 공급망 데이터 취합 표준화 동향”

[CEO Insight]

제품 전주기 데이터관리 및 
공급망 탄소배출량 산정 
글로벌 표준



이 창 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 

발표 <요약문>4

“ESG 동향 및 정책지원 방향”

ESG Trends and Policy Support 
Dir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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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중심의 글로벌 경제질서 재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전세계 GDP의 90%가 넘는 130여개국이 Net-Zero를 선언하면서 탄소중립은 

글로벌 뉴노멀이 되었음

    -   시장은 탄소중립 아젠다를 ESG 투자기회로 활용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 자산운용 총 규모가 7경원이 

넘는 315개 상장사가 참여하는 ‘넷제로 자산운용사 이니셔티브’를 결성하여 2050년까지 운용자산의 

탄소배출을 제로화하겠다고 선언

    -   전세계 420개 기업들은 ESG 경영의 일환으로 RE100을 선언하였으며, 내연기관차를 2035년까지 

퇴출하겠다고 선언

•한편 국제사회는 탄소배출의 ‘외주화’를 방지하고 역내외 기업간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탄소

    국경조정제도와 공급망 실사법 도입, 기후공시 기준에 Scope 3 공급망 배출량 포함 등의 규제를 강화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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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및 상호인증 지원책

    -   수입 제품에 대해 탄소비용을 부과함으로써 탄소누출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적용대상 품목은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력, 수소 6대 분야와 나사, 볼트 등 일부 다운스트림 제품군이 포함

    -   CBAM의 내재배출량 산정은 직접배출만 포함하는 Scope 1 뿐만 아니라, 일부 품목의 생산공정에 대한 

조건부 간접배출량 Scope 2가 포함되어 산정될 예정 

    -   올해부터 전환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

    -   2024년까지는 우리나라의 산정방식이 인정되지만, 그 이후에는 EU 방식을 따라야 할 가능성이 큼

    -   따라서 보고 및 검증 방식에 있어 상호 인정하고 통용하는 부분에 대해 EU와 협의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정부 범부처 차원에서 TF를 구성하여 대응중

    -   산업계의 CBAM 대응 지원을 위해 배출량 산정 보고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였으며, 올해 10월 헬프

데스크를 운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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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공시 의무화

    -   2022년 3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기후공시 의무화 방안 초안을 발표하였으며 일정은 현재 지연

되고 있음

    -   한국 금융위에서도 지난 3차 TF 회의를 거쳐 2026년 이후 상장사를 대상으로 ESG 공시의 단계적 의무화를 

계획중이며 부처간 협의를 통해 추후 공식적인 구체 일정 마련 예정

    - 국제회계기준 IFRS 재단에서는 올해 6월 기후관련 공시 기준 최종안을 발표

       ※   기업이 노출된 기후관련 재무정보에 대한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이해관계자에게 기후관련 위험과 기회요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

•Scope 3 배출량 공개 의무화

    -   Scope 3 배출량이란, 기업활동의 결과이나 기업이 소유/통제하지 않는 범위에서 발생한 배출을 뜻함

        ※ 임대자산, 프랜차이즈, 판매된 생산 및 서비스의 이용, 폐기물 처분 등

    -   EU, 국제회계기준 IFRS 재단 등 글로벌 ESG 공시 의무화 모멘텀에 맞춰, Scope 3 배출량 정보 공개 

요구 또한 증대되고 있음



25

Setting the Scene 특별대담CEO Insight

    -   IFRS 재단의 ISSB 기준과 EU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의 경우 Scope 1, 2, 3 공시를 모두 요구

하고 있으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경우 Scope 1, 2 공시는 필수인 반면 Scope 3 공시는 조건부로 

요구(소규모 기업 면제)

    -   다만, Scope 3 측정에 대한 기업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 규제당국은 기후공시 

의견수렴 기간에 제출된 1,500여건의 의견들을 기후 정보 공시 최종안에 반영 예정

    -   기업들은 Scope 3 공시 의무화에 대비하여 경영전략 수립 시 공급망 배출량을 포함하는 한편,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한 탄소배출 관리 및 감축을 추진중

        ※ Apple은 2030년까지 공급망 전반의 탄소중립 달성 목표를 제시하였으며, 협력업체까지 탄소배출 감축 참여 독려

        ※ BP, ENI, Shell 등 글로벌 정유업체도 Scope 3를 포함한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

        ※   국내 SK이노베이션은 Scope 3 배출량(탄소집약도 기준)을 2019년 대비 2050년까지 90% 이상 감축하겠다는 

목표 설정(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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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및 공급망 배출량 관련 정책 지원방향 

•환경부 ESG 정책 추진체계

    -   기업의 ESG 경영 촉진을 위한 정부 지원정책 핵심은 민간주도로 ESG 생태계를 육성할 수 있도록 주요 환경

정책을 선진화, 고도화하는 것임

        ※ 환경정책 목표를 유지하는 선에서 규제를 합리화함으로써 기업의 ESG 활동과 경제활력 제고

    -   특히 올해 4차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발표했듯이 기업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를 혁신하는 방향

으로 ESG 정책을 추진

        ※ 환경영향평가 선진화: 환경영향평가 체계 개편, 불합리한 현장관행 혁파

        ※ 첨단산업 지원: 첨단업종에 국한된 규제 개선(ex. 별도의 특화된 고시 제정)

        ※ 탄소중립 전환: 탄소중립 투자 촉진, 순환경제 가속화(ex. 순환자원으로 인정되는 전기차 배터리, 폐금속류, 고철과

                                    알루미늄, 폐지, 폐유리 등 7개 품목에 대해 폐기물 규제를 면제하는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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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보공개제도 글로벌 정합성 확보

    -   환경정보공개제도는 공급망 실사 및 Scope 3 정보 공개에 참고가 될 제도로, 제조, 기타산업 분야 기준 총 

27개 항목에서 관련되는 국내 1,824개 기업/기관의 환경오염물질 배출량 정보를 공개하고 있음

      ※ 영업비밀 또는 타 법에서 비공개 결정된 환경정보는 신청(6월말까지)시 심의를 통해 공개항목에서 제외

    -   글로벌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환경정보공개제도의 개편을 추진하고 있음

       ※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

        ※ 공개시점을 국내외 ESG 공시시점과 맞춰서 8월말로 조정

        ※   항목도 온실가스 배출량, 재생에너지 사용량을 포함하는 등 국내외 비교가능성을 확보함으로써 글로벌 정합성을 높여

나갈 계획 

        ※ Scope 3, 시나리오 분석 등 공시항목 측정/관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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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단위 배출량 산정 지원

   -   제품의 생산부터 폐기까지의 환경역량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품단위 탄소배출량 측정 기반이 되는 

LCI DB(Life Cycle Inventory Database)를 확충함으로써 CBAM 등 국제 탄소규제 대응의 기반 제공

   -   2022년~2025년에는 수출품목 및 기반산업을 중심으로 구축을 지원할 계획

        ※   2022년 국가 LCI DB 신규 구축 결과: 기반산업(에너지, 연료, 수자원, 수송) 부분 91개, CBAM 대응 관련 산업(철강, 

알루미늄, 비철금속, 배터리(화학)) 부분 66개 등 총 157개 LCI DB 구축

        ※ 2026년부터는 탄소중립 이행 관련 수출규제 제품으로 LCI DB 확충 추진(2030년 1,000여개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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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배출량(Scope 3) 산정 지원

    -   Scope 3 글로벌 공시에 대비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급망 내 온실가스 관리 지원을 통한 탄소

중립 달성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임

       ※   기대효과: 기업의 Scope 3 배출량 산정 정확성을 제고하여 투자자들에게 신뢰성 있는 정보 제공; Scope 3 측정

                           (원청업체)-감축(협력업체)까지 이어지는 상생협력 지원체계 확립 추진

    -   이를 위해 1개 업종, 4개사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하여 Scope 3 관련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등 상시협업체계 구축

       ※ 올해 배터리업계 대상 협의체 운영중(2023.7월~)

    -   업종별 Scope 3 산정을 위한 기업별 공급망 현황 및 배출량 분석, Scope 3 산정방법론 제시 및 교육 등 

기술지원

    -   업종 특성을 반영한 Scope 3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보급



토루 니시야마  MAERSK(머스크) 동북아시아 대표 

발표 <요약문>5

“공급망 탈탄소화를 위한 
  머스크의 Commitment”

On the Road to Decarbonization: 
MAERSK’s Commi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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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ERSK의 지속가능한 미래 물류 시스템 구축 비전 

•내년도 창립 100주년을 앞둔 세계 최대 글로벌 해운항만 기업이자 종합 컨테이너 물류사인 MAERSK의 

비전은 해양-육상-항공 등 다양한 운송수단의 친환경 서비스화 제공을 통해 전세계 그린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임

•MAERSK의 글로벌 조직은 전세계 130여개 국가에서 10만 고객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객사를 포괄

하는 전체 공급망에서의 탈탄소화를 위해 2040년까지의 탄소중립 목표와 더불어 25건의 그린 메탄올 

컨테이너 선박 발주를 추진함으로써 글로벌 물류 시스템의 친환경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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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ERSK의 2040년 Net-Zero 달성 로드맵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MAERSK는 Scope 1, 2, 3를 포함한 모든 비즈니스 영역에서 2040년까지 

Net-Zero를 달성하겠다는 로드맵을 2022년 공약하였음

    -   이는 2050년을 목표연도로 삼았던 2018년 공약을 10년 앞당긴 것으로, 지구평균 온도상승폭을 1.5℃ 이하

로 제한하는 글로벌 산업계 이니셔티브인 SBTi(Science Based Targets initiative, 과학기반목표이니셔티브) 

경로에 기반을 두고 있음

•2040년 Net-Zero 로드맵 달성을 위해 MAERSK는 2021년 7월 세계 최초의 그린 메탄올 연료로 운행하는 

선박을 13건 발주하였음

    - 2022년 그린 메탄올 연료 선박을 6건 추가 발주하여 2024년 19척의 친환경 메탄올 선박이 운행될 예정임

    -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선박의 친환경 연료 개발을 사업 우선순위로 추진하여 고객사의 증가하는 공급망 

탈탄소화 수요도를 충족시키는 등 글로벌 물류 서비스사로서의 전략적 임무를 다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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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ERSK의 Scope 3 솔루션: 협력사 탈탄소화를 위한 Eco-Delivery 서비스  

•MAERSK의 Scope 3 솔루션이자, 협력사의 탈탄소화를 지원하는 Eco-Delivery 서비스란, 고객사가 

원하는 경우 지속가능한 바이오 연료를 컨테이너선에 사용하는 친환경 연료 솔루션임

    -   기본적인 해양 운송 서비스에 Eco-Delivery 서비스를 고객사가 추가 구매하면 해상 공급망에서 선박의 화석

연료를 2세대 바이오 연료로 즉각 대체가능한 ‘Carbon Savings’ 해법으로서, 기업들이 보편적으로 활용

하는 ‘Carbon Offsetting’과 같은 보상 조치를 거치지 않아 효과적으로 평가됨

    -   Eco-Delivery 서비스를 통한 이산화탄소 감축량은 글로벌 표준에 기반하여 측정하며, 국제적 온실가스 배출 

인증기준인 ISAE 3410을 활용한 제3자 검증을 통해 고객사에 인증서가 부여됨

    -   2019년 출시된 동 서비스는 전세계 200개 이상의 고객사가 사용하고 있으며, MAERSK의 공급망 탈탄

소화에 기반한 Scope 3 배출량 저감에 기여하고 있음

•MAERSK의 한국 주요 고객사인 LX판토스는 올해 Eco-Delivery 서비스 공급 협약을 체결하여 MAERSK를

    통해 운송되는 유럽향 화물선에 동 솔루션을 제공받고 있음

    -   LX판토스는 Eco-Delivery 서비스를 통해 올해 말까지 3만 Mts(metric tons)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저감할 수 있게 되었음

    -   MAERSK와 LX판토스 간 협력은 한국에서의 해상 운송 부문 및 물류산업 탈탄소화에 있어 중요한 이

정표가 될 것이며, 국제 환경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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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의 그린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 출범 

•MAERSK가 발주한 세계 최초의 그린 메탄올※ 컨테이너 선박이 올해 7월 울산항에서 출발하여 덴마크 

코펜하겐항에 9월에 도착함에 따라, MAERSK의 전체 선박들을 친환경 연료로 전환시키는 중요한 이정표로 

기록됨

    ※ 그린 메탄올: 황산화물 100%, 질소산화물 80%와 탄소저감 효과가 최대 95%에 달하는 친환경 선박연료

•세계 최초의 그린 메탄올 추진 선박은 대한민국 정부와 산업계의 민관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음

   -   추진 초기에 해양수산부, 울산항만청, 연료공급 기업 등이 참여한 국가 시범 프로젝트 일환의 민관 Task 

Force를 구성하여 친환경 해양운송유, 벙커링 방법론, 관세, 세제와 관련된 미비한 제도를 정비하였으며, 

바이오 연료와 메탄올 연료를 해양 연료유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 진행되었음

      ※   해수부의 경우 고시를 개정하여 선박연료공급업에 등록된 케미컬 수송선과 석유제품 및 케미컬 겸용선이 내항화물

운송업을 겸업할 수 있도록 함

  -   관할 국가에서 바이오디젤이 실제로 해양 연료로 사용되고 관련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정부 정책 지원책들이 

핵심 역할을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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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연료 장기 수요처로서의 도약 

•MAERSK는 향후 선박연료의 친환경 메탄올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기존의 해양/물류 서비스 

제공업체의 영역을 넘어 친환경 연료의 장기 수요처로 새롭게 자리매김하고자 함

    -   다양한 글로벌 연료 공급업자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2026년부터 매년 최소 73만 톤 규모의 그린 메탄

올을 소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이를 토대로 2030년까지 MAERSK가 운송하는 전체 컨테이너 규모의 1/4을 그린 메탄올 선박으로 운행

할 계획이며, 그 과정에서 친환경 연료의 생산과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상당한 탄소발자국 감축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됨

•더 나아가 미래 선박으로서 1만 6천 TU 규모의 그린 메탄올 추진 메가 선박(MEGA vessels)이 내년 인도

되는 것을 목표로 한국 조선소에서 건조되고 있으며 향후 17척이 추가로 건조되어 인도될 예정인 바, 

이 또한 지속가능한 해양 운송 업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전환기가 될 것임



앤나 스탠리-라디에르  

WBCSD 기후국장 및 Partnership for Carbon Transparency 창립자
발표 <요약문>

6

“글로벌 표준화 협의기구에서 논의되는
  Scope 3 산정방법론 및 공급망 데이터 
  취합 표준화 동향”

Scope 3 Accounting Landscape: 
Methodology and Data Col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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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가치사슬의 탄소발자국으로서의 Scope 3 중요성 

•기업의 사업장 및 전기사용 배출에 포함되지 않는 공급망 Scope 3 배출량은 업종 평균으로는 전체 배출량의 

75%를 차지하며, 자동차 업종의 Scope 3 배출량이 98%, 석유·가스 92%, 화학 81% 등임

PACT (Partnership for Carbon Transparency) 출범 목적 

•기업의 Scope 3 배출량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산업 업종, 공급업체 및 기술 제공자 등 가치사슬 전반에

서 긴밀히 협력하여 데이터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공통의 Scope 3 측정/회계 표준과 방법론을 도출

하는 것이 중요함

•이를 위해 WBCSD(세계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는 배출량 산정 국제표준인 GHG Protocol을 제정한 

역량과 전세계 200여개 글로벌 다국적기업 회원사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PACT(Partnership for Carbon 

Transparency)를 결성하였음

-   PACT의 주요 목적은 제품 가치사슬 전반에 대한 Scope 3 산정방법론과 공급망 데이터 취합 프로토콜에 

대한 글로벌 표준을 정립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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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CT의 공급망 데이터 취합 프로토콜

•Scope 3 배출량 산정을 위해서는 WBCSD/WRI의 Greenhouse Gas Protocol 기준, ISO 표준, 업종별 산정 

표준, EU의 제품단위 탄소발자국 기준 등 다양한 표준을 이해해야 하지만, 이들 방법론을 관통하는 핵심은 

가치사슬 내 공급업체들 간의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 교환 프로토콜을 구축하는 것임

•가치사슬 내 배출량의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를 통한 Scope 3 탈탄소화를 지원하기 위해, PACT은 정확하고

(Accurate), 세부적(Granular)이며 비교가능한(Comparable) 제품 배출량 데이터를 P2P로 교환할 수 있는 

개방형 글로벌 네트워크를 제공하고 있음

-   ‘정확한 데이터’란 실제 배출된 Scope 3 배출량을 국제표준에 따라 정확하게 측정한 자료를 뜻함 

- ‘세부적 데이터’는 기업 단위의 종합 데이터가 아닌 제품 단위의 1차 데이터임 

-   ‘비교가능한 데이터’란 정확하고 세부적인 데이터 정보를 토대로 한 공급업체의 제품을 다른 공급업체   

제품과 일대일로 비교할 수 있는 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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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데이터에 대한 표준화된 프로토콜 구축은 CDP, ISSB, 유럽 ESRS 등 점차 강화되는 글로벌 공시 

의무를 충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

-   특히 유럽 표준의 경우 가공되지 않은 1차 데이터, 즉 원천 데이터의 활용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데이터 

공유 업체간 1차 데이터들을 사용하여 배출량 감축 조치가 실제로 공급망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히 파악하도록 유도하고 있음

 ※   반면, 2차 데이터 및 가공된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업계 평균을 반영한 수치로, 정확도와 비교가능성이 낮을 수 있음

•공급망 데이터를 산정하고 교환하는 과정에서 기술 솔루션의 역할과 일관된 Metrics 사용 또한 매우 중요함

-   PACT의 경우, Microsoft, SAP 등과 같은 기술기업과 협력하여 공급업체 간 데이터를 호환할 수 있는 

기술 솔루션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P2P 데이터 교환을 가능하게 함

-   특히 P2P 데이터 교환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제품 탄소발자국(PCF, Product Carbon Footprint), 탄소발

자국이 산정된 시기, 이를 적용한 해당 지역 등 일관된 메트릭스 정보를 포함한 가시성 있는 데이터가 

반드시 공유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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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CT 이행성과 및 향후계획 

•Scope 3 산정 및 데이터 교환 표준화를 목적으로 한 PACT은 동 이니셔티브에 참여하고 있는 150개 

이상의 기업, 공급업체, 기술솔루션 업체, 표준제정기관, 규제기관들의 지지를 받고 있음

-   제품 탄소발자국(PCF)을 측정·교환하기 위해 900개 이상의 공급업체들과 15개의 기술솔루션 업체들이 

PACT에 참여중이며, 이를 통해 현재까지 500개 이상의 제품 탄소발자국(PCF) 이력이 공유되었음

•PACT을 통한 Scope 3 산정 및 데이터 표준화가 활성화되면 전세계 많은 기업들이 Scope 3 배출량 감축 

인증을 통해 배출권을 거래하는 시스템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7     김교현 롯데케미칼 부회장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한 Green Promise 2030 추진 현황”

  8     브라이언 진 캐나다 앨버타 주정부 에너지·자원 장관

           “캐나다 앨버타州의 에너지 혁신산업에의 투자”

  9     명노현 ㈜LS 부회장

           “LS그룹 Vision 2030: A Journey for Carbon 

            Free Electricity”

 10     폴 케네디 Carbon Engineering 부사장

           “DAC(대기중 탄소직접포집) 등 탄소제거 기술 확대 및 

            탄소금융 역할”

[특별대담]

녹색 첨단산업의 조기 
상업화 과제: 기술표준화 및 
글로벌 파트너십 전략

좌장: 신학철 LG화학 CEO 부회장



김 교 현  롯데케미칼 부회장 

발표 <요약문>7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한 
Green Promise 2030 추진 현황”

Green Promise 2030 through 
Global Partnersh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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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산업의 글로벌 연대 필요성  

•녹색산업은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필요조건이지만 대규모 투자와 산업생태계 조성이 필요하고 국내외적으로 

법·제도 표준화가 이뤄져야 하며 사업화를 위한 핵심기술을 요하는 등 아직 극복해야 할 제약요인들이 상존

하고 있음

•특히 미성숙 기술이 녹색산업 전반에 산재해 있어 개별 기업이나 국가만의 역량으로 사업을 총체적으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관계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글로벌 연대를 통한 협력이 필요함

롯데케미칼의 ‘Green Promise 2030’ 녹색산업 전략  

•롯데케미칼은 녹색산업의 가치를 담은 기업 비전인 ‘Every Step for Green’ 슬로건 하에 이를 2030년까지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 전략인 ‘Green Promise 2030’을 수립하였음

-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투자 및 기술연대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1) 수소/암모니아, 2) 배터리 소재, 

3) 자원 선순환, 4) 탄소 감축 등 4개 분야에서의 Green 신사업 확대를 추진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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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암모니아 사업 전략 및 글로벌 투자·기술 파트너십

•기존 부생수소 역량 및 선도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국내 수소사업 전반의 인프라를 구축하였으며, 해외 청정 

암모니아 도입 및 혼소발전 등 수요 확대 대응을 위해 Value Chain 전반의 사업/기술 협력을 추진하고 있음

-   이를 통해 2030년 60만 톤의 그린 혹은 블루 수소를 국내에 공급하여 국내 제1의 사업자로 발돋움하고자 

하며, 2030년 이후에는 약 200만 톤의 수소를 국내에 공급하고 해외에도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수소사업 추진의 핵심은 그린 혹은 블루 암모니아의 안정적인 생산 및 조달로, 글로벌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합작투자 및 Offtake 계약 등 다양한 조달 방법을 검토하고 있음

- Saudi Aramco, 국내 유수 기업과의 합작투자를 통한 청정 암모니아 국내 도입 사업을 추진중

- 말레이시아 보르네오 섬에 위치한 사라왁에서도 그린 수소 및 그린 암모니아 생산 사업을 준비중

-   미국에서 세계 제1의 LNG 생산업체인 CF社, 일본 미쓰비시상사 등과 함께 청정 암모니아 도입 협력 및 

수입 터미널 공동 개발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준비중

-   국내에는 SK가스, Air Liquide社와 각각 2개의 합작사를 설립하여 국내 수소 유통 및 활용 기반 구축 사업을 

추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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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산업은 생태계 구축, 대규모 투자, 기술 상용화가 요구되는 대표적 분야로, 롯데케미칼은 다양한 산업의 

글로벌 기업이 함께 하는 인프라 펀드 투자와 R&D 협력을 추진하고 있음

-   글로벌 수소 펀드 투자 관련해서는, Air Liquide, Itochu 등과 함께 주로 유럽을 대상으로 한 ‘Clean H2 

Infra Fund’를 통해 그린수소 생산 및 공급망 인프라에 간접 투자하고 있음

-   이러한 수소사업에 있어 공백기술로 대두되고 있는 암모니아의 수소 전환 기술 관련해서는, 산학연 9개 

기관이 참여하여 롯데케미칼이 주도적으로 암모니아 열분해 사업을 세계 최대 규모(연 800톤) 파일럿 

플랜트 국책과제로 수행하고 있으며, 일본 Sumitomo 상사, 미국 Syzygy와 함께 에너지 소모가 적은 

신기술인 광분해 R&D를 진행중

특별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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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소재 사업 전략 및 차세대 기술 파트너십

•배터리 소재 사업 관련해서는 신규 소재 사업 확장을 위해 선도 기술 보유 업체 투자 및 협력 관계 구축 등 개방적 

사업 협력을 추진하고 있음

-   배터리 소재에 사용되는 알루미늄박, 전해액 용매 등 기존 소재 사업에 이미 진출해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셀파우치, 전해액, 분리막, 양극재 등의 유관 소재 산업에도 진출을 준비중

-   또한 차세대 배터리 신기술로 현재 대두되고 있는 리튬메탈 음극재, ESS에 필요한 바나듐 전해액, 고체 

전해질 등에 대해서는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핵심기술을 선제 확보하기 위해 노력중

•배터리 시장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경쟁 심화에 대응하는 한편 경쟁력/시너지 확보를 위해 롯데케미칼은 

권역별 공급망 최적화를 추진하고 있음

- 미국 IRA, EU CRMA 발효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서 미국, 유럽을 위주로 진출을 준비중

- 최근 배터리 성능 개선으로 경쟁력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LFP 배터리에 대비하여 관련 기술 전략 수립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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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루미늄박의 경우 유럽 헝가리 공장이 이미 생산을 개시하였으며 미국 공장을 건설중

-   동박의 경우 국내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 사라왁주에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를 통해 투자중 (사라왁주 

동박 Capacity는 4만톤, 내년 추가 증설로 6만톤 예상)

-   그 외 전해액, 분리막 등 주변 산업에 대해서도 사업 진출 기회 모색중 

•차세대 배터리 기술 상용화를 위해서는 유망 스타트업 투자, 공동 개발 및 실증 협력을 추진하고 있음

-   실리콘 음극재의 경우 프랑스 Enwires와 실리콘 복합물질 공동 개발을 통해 고성능 실리콘 음극재를 대량 

생산할 계획

-   전고체 배터리 소재의 경우 차세대 배터리용 핵심소재인 리튬메탈 음극재 및 고체 전해질 개발 스타트업 

SOELECT와 미국 공장 건설 검토 MOU 체결

특별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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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플라스틱 사업 전략 및 사업 확대 과제

•친환경 플라스틱 사업 분야에 있어서는 자원선순환 플랫폼을 통해 지속가능한 플라스틱 순환고리를 체계적

으로 구축하고자 함

-   올해 9월 친환경 플라스틱 통합 브랜드인 ‘ECOSEED’를 런칭하였으며, 현재 약 10만톤의 재활용 플라

스틱 판매 규모를 향후 화학적, 바이오 등을 합쳐 2030년까지 100만톤 규모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함

•플라스틱에 대한 글로벌 규제 가속화로 화학업계의 생태계가 변화 중이나, EU, 미국, 중국, 한국 등이 각각 

다른 규제와 보상제도 혼재로 인해 친환경 플라스틱 사업 확장에 어려움이 존재함

 ※   Ex) 바이오 플라스틱: (EU) 별도 수거 체계 도입, 생분해 인증기준 세분화, (미국) 바이오 화학제품 중심 정책, (중국) 

생분해 플라스틱 장려, (한국) 생분해 인증기준 강화

- 이에 글로벌 리사이클 표준 설정 및 정책적 연대를 통해 플라스틱 리사이클 산업의 활성화 촉진을 모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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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감축을 위한 CCUS 및 신재생에너지 추진 계획 

•탄소 감축 일환으로 롯데케미칼은 국내 화학업계 최초의 기체분리막 CCU 설비 실증 완료 후 상업화를 검토

하고 있음

-   이를 통해 2030년 CO2 50만톤/년 포집을 목표로 함

-   또한 국내 산업단지에서 발생한 CO2 포집 후 이를 말레이시아 사라왁에 저장하는 ‘셰퍼드 CCS 프로젝트’를 

국내 기업들과 함께 추진중 

•신재생에너지 도입 관련해서는 사용 전력 에너지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Global Initiative 

RE100에 올해 7월 가입하여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60%, 2050년 100% 전환을 목표로 함

-   국내외 사업장의 PPA 계약 및 수소에너지 활용을 통해 재생에너지 목표 달성 계획  

특별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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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산업 가치 비전인 ‘Every Step for Green’ 기대효과

•2030년까지의 녹색산업 중장기 실행 전략인 ‘Green Promise 2030’ 목표가 완료된다면 전체 사업 규모가 

2022년 기준 매출 27조원에서 2030년 50조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Green 신사업의 경우 2022년 기준 약 1천억원 수준에서 2030년 12조원까지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

•또한 신재생에너지, CCUS, 원료 대체, 연료 전환, 에너지효율 개선 등을 통해 CO2가 현재 약 680만톤에서 

2030년 500만톤으로 줄고, 2050년에는 Net-Zero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브라이언 진  캐나다 앨버타 주정부 에너지·자원 장관 
발표 <요약문>8

“캐나다 앨버타州 의 에너지 
  혁신산업에의 투자”

Investing in Alberta’s Innovative 
Energy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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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에너지 선두주자로서의 앨버타州 투자환경

•캐나다 앨버타州는 책임있는 소싱(responsibly sourced)으로 생산된 에너지, 광물, 탄화수소가 풍부한 캐나다 

에너지 선두주자로, 자원산업의 미래를 구축할 이상적인 투자처로 주목받고 있음

-   다양한 인센티브 프로그램과 정책을 갖춘 비즈니스 친화적 투자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캐나다에서 법인

세율이 가장 낮은 州임

천연가스 투자기회 확대 정책

•앨버타州는 또한 캐나다 천연가스의 절반 이상을 생산하고 있으며 약 26.6조 입방 피트(cubic feet)의 전통적 

상용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됨

•전세계 에너지 투자자들이 앨버타州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길 희망하지만 현재 수출 인프라 시설 부족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

-   이에 앨버타 주정부는 2030년까지 2~3개의 새로운 메가 LNG 프로젝트를 신설하여 앨버타州 천연가스가 

아시아와 유럽 시장으로 원활히 진출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수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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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캐나다 서부 해안에서 아시아로 천연가스를 공급할 경우 미국 멕시코만 지역에서 아시아로 진출하는 

경로에 비해 시간을 절반으로 단축할 수 있어,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서부 캐나다 LNG가 아시아와 유럽의 

에너지 수요를 충족할 유망 공급처이자 세계 에너지 안보 도전의 해결책으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됨

•세계시장은 탄소배출량 저감을 위해 청정에너지를 요구하는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바, 앨버타州는 청정하고 

안전하며 책임 있는 천연가스 및 관련 제품 공급을 통해 전세계 탄소중립 니즈를 충족시키는 것을 에너지 정책 

목표로 삼고 있음

특별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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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버타州의 수소산업 로드맵

•앨버타는 캐나다 최대 규모의 수소 생산 중심지로, 대규모의 수소를 안전하고 친환경적으로 생산, 처리 및 사용

하는 솔루션을 보유함

-   블룸버그는 성장하는 글로벌 수소 시장 지원을 위해 수소 생산, 저장 및 운송 인프라에 2050년까지 

약 14.4조 달러의 글로벌 투자가 캐나다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

-   캐나다 최초로 ‘Clean Hydrogen Centre of Excellence’를 설립하였으며, 최근에는 북미 최대 규모의 

‘Canadian Hydrogen Conference’를 앨버타州 주도인 에드먼턴에서 개최

•앨버타 주정부는 수소경제 구축 및 글로벌 시장 진입을 위한 수소 로드맵을 수립하여 관련 부문을 지원하고 있음

-   경제적 가격에 수소를 대규모로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

-   저비용 천연가스를 원료로 활용하고 탄소 포집·저장 분야의 전문성을 이용하여 청정수소 및 수소 캐리어인 

암모니아 분야를 선도하는 것이 목표임

      ※   한국 E1이 앨버타의 Hydrogen Canada와 협력하여 2028년까지 연간 100만 톤의 블루 암모니아를 앨버타에서 한

국으로 공급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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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버타州의 CCUS 개발 프로젝트 및 활성화 정책

•앨버타가 보유한 풍부한 천연가스를 수소로 생산할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 활용 및 저장하는 CCUS 

분야에서도 세계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음 

•2010년 앨버타 주정부는 캐나다 최초의 포괄적 탄소포집 법률을 제정하여 관련 프로젝트 및 혁신기술 상용화

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으며, CCUS 산업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규제 개선과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최근 시행

한 바 있음

-   2015년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CCUS 프로젝트 중 하나를 런칭하였음

-   Quest and Alberta Trunk Line 프로젝트를 통해 1,150만톤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성공적으로 포집하였

으며, 이는 250만대의 자동차에서 연간 발생하는 배출량과 동등한 수준임 

-   산업계 파트너들과 함께 소규모 및 원격 탄소저장 Proposal을 검토하여 이산화탄소 저장 옵션을 모든 

산업이 이용 및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중

특별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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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미래를 위한 신뢰성 있는 파트너로서의 앨버타州

•역사적으로 에너지 부문은 앨버타 경제의 중요한 동력으로서 1세기 이상에 걸쳐 앨버타州 및 캐나다의 

번영에 기여해 왔음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이바지하고자 앨버타州는 향후에도 기술적 혁신과 전문지식을 토대로 

다양한 저탄소 에너지 믹스 조건을 만들어갈 계획임

-   특히 저탄소 에너지 미래를 구축하고자 하는 한국 산업계와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무역, 투자, R&D 협력을 

지원할 계획이며, 필요한 새로운 인프라 및 공급망 개발을 위한 파트너십을 강화할 예정임



명 노 현  ㈜LS 부회장 
발표 <요약문>9

“LS그룹 Vision 2030: A Journey for
  Carbon Free Electricity”

LS Group Vision 2030: A Journey for 
Carbon Free Electri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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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탄소 에너지(CFE, Carbon Free Energy) 추구의 의미

•소비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것을 목표로 북미, 유럽 기업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RE100은 

궁극적 목표는 맞지만, 태양광/풍력발전 추구에 불리한 여건을 갖춘 한국 상황에서는 아직 가야할 길이 먼 

이니셔티브임 

•RE100의 보완책이자 글로벌 탄소감축 표준으로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CFE 무탄소 에너지 전략은 원전, 

수소 및 탄소포집 등 광의의 친환경 전환을 추구하며 한국 기업이 관련 산업을 선도한다는 측면에서 탄소

중립의 현실적인 방안으로 대두되고 있음

LS그룹 Vision 2030 핵심 키워드: 무탄소 전력(CFE, Carbon Free Electricity)

•LS그룹의 CFE(Carbon Free Electricity) Vision 2030은 정부의 무탄소 에너지화와 방향을 같이 하되 그룹의 

핵심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전력산업에서 무탄소 여정을 선도하기 위한 비전을 담고 있음

-   LS그룹 전력사업 핵심 경쟁력인 발전과 송배전, 소비에 이르는 전력 전주기를 무탄소화, 스마트화하는 

것이 그룹 비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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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 Vision 2030은 CFE 추구를 통해 국가의 무탄소 에너지 전략에 기여하고 우리나라가 지속가능한 세상을 

위한 선도국가로 발돋움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핵심 지향점으로 삼고 있음

-   특히 CFE 미래성장산업이자 글로벌 최대 성장산업인 배터리, 전기차, 반도체에서 핵심 소재, 부품, 장비 

사업을 강화하여 차별적 경쟁력과 글로벌 선도 입지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

•LS그룹의 근간이자 글로벌 최고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4대 주력산업인 전력, 에너지, 소재, 자동화 사업은 

CFE 전환의 핵심 동력이 될 산업임

-   LS는 CFE 전환에 있어 가장 잘 준비되어 있는 그룹으로 어떤 글로벌 기업보다 앞선 경쟁 기반인 Unfair 

Advantage를 旣확보

특별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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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 CFE 실현을 위한 핵심 추진사업

•LS는 무탄소 전력(CFE) 실현을 위해 발전에서부터 송배전, 소비 단계 전주기를 무탄소화, 최적화하는 것을 

목표로 신사업을 강화해 나가고 있음

-   무탄소 발전 이행을 촉진하고 전력을 손실없이 최적 전송하며, 전력소비 효율성과 생산성을 극대화함으로써 

전력 전주기에서 진정한 무탄소화를 달성하는 것이 CFE 추진 관점의 핵심사업 포트폴리오 목표임

•먼저 발전사업의 경우, 국가 발전기반의 제1 원칙인 안정성과 무탄소 전환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

하는 것을 목표로, 무탄소화 추진의 중간단계인 저탄소 LNG 발전 사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무탄소 핵심 에너지

원인 수소 가치사슬 사업과 ESS 복합 신재생 발전 사업도 적극 전개함으로써 한국 및 세계 발전 기반이 고탄소

화에서 무탄소화까지 점진적으로 전환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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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배전 사업의 경우, 전세계 최고 수준의 LS 송배전 기술 솔루션과 혁신 사업 추진을 통해 안정적이고 손실 

없는 최적 전송을 실현해 나갈 계획임

-   초고압·초전도의 해저 및 직류 케이블에서의 글로벌 선도 역량을 토대로 전력 손실 최소화

- 가상발전소, 배선망 사업 등 송배전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혁신 신사업을 통해 발전-소비 최적화

•최종 소비 단계에서는 스마트 EV 충전 사업 및 산업자동화 사업을 통해 미래 최대 전력 수요처의 소비 효율화와 

산업의 에너지생산성 극대화를 실현해 나가고 있음

-   2022년 출범한 LS E-LINK를 통해 대규모 고속충전을 위한 다양한 충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AI

기반 EV 충전 솔루션으로 고객별 특화된 최적의 충전 경험을 선도

-   PLC, HMI, 서보모터 등 산업자동화 핵심 솔루션 역량을 기반으로 고도화된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통해 

산업 현장에서의 에너지 생산성 혁신 및 경쟁력 강화

      ※   PLC(Programmable logic controller): 산업자동화 제어 전용 산업용 컴퓨터

       ※ HMI(Human Machine Interface): 자동화기기 제어 용 인터페이스를 출력/통제하는 기기 

특별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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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E 무탄소 전력 시대의 핵심 성장사업은 배터리, 전기차, 반도체로, LS는 선도 기술을 활용한 소재, 부품, 

장비 사업을 통해 배·전·반 산업 성장에 기여할 것임

-   배터리 부문에서는 LS MnM을 주축으로 ‘K-배터리 얼라이언스’를 구축하여 황산니켈, 전구체, 리사이

클링 등 3대 양극소재사업을 추진중

- 전기차 산업에서 LS그룹은 글로벌 선도 OEM 수주 등 구동계 핵심부품 및 생산설비 사업을 선도중

-   반도체 산업의 경우 맞춤화된 전력솔루션, 공정소재 및 설비솔루션 사업을 확대 및 고도화하여 더욱 차별화

된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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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E 실현을 위한 LS그룹 추진철학 및 파트너십

•CFE는 전력 에너지 전반의 거대한 변화로, 전환 과정의 안정성과 혁신이라는 서로 상충되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이에 LS는 현재를 수성하면서 미래로 진화하는 양손잡이 경영 전력과 고객을 중심으로 새로운 것을 빠르게 

시도하고 실패로부터 배우는 애자일 경영을 통해 CFE로의 진화 여정을 선도하고자 함

-   양손잡이 경영과 애자일 경영을 통해 현 전력 환경의 안정성 담보와 적극적 미래 변화를 동시에 추구하고, 

미래 CFE의 핵심 난제를 해결

•LS는 CFE를 실현하기 위해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방식으로 각 이해관계자와 파트너십에 기반하여 협력, 

경쟁 및 상생하면서 CFE의 여정을 추구하고 여정의 결실을 함께 나누며 성장하고자 함

-   그 중심에서 LS는 혁신산업 선도 역량을 갖고 철저한 사업 실행으로 CFE 여정을 이끌어갈 계획임

특별대담



폴 케네디  Carbon Engineering 부사장 

발표 <요약문>10

“DAC(대기중 탄소직접포집) 등 탄소제거
  기술 확대 및 탄소금융 역할”

Scaling up Direct Air Capture 
technology and the role of carbon 
finan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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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제거 기술로서의 DAC(Direct Air Capture, 대기중 탄소직접포집)

•산업혁명 이전에는 이산화탄소가 대기-육지-바다로 순환하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농도를 유지해 왔으나, 

산업혁명 이후 지하 지층으로부터 대규모 화석연료 추출로 오늘의 문명사회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이산화

탄소가 대기 중으로 다량 누적되었으며 이는 탄소 순환의 교란으로 이어져 지금의 기후변화를 초래하게 됨

-   대기중 CO2 농도는 산업혁명 이전 ~280ppm에서 오늘날 ~419ppm으로 급증

•2050년 넷제로 시나리오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기중 잔존하는 이산화

탄소를 장기간 제거하여 상쇄할 때 가능함

-   IPCC의 넷제로 시나리오는 특히 DAC(Direct Air Capture) 기술의 대규모 확산이 전제되어야 함을 강조

하고 있으며, 2050년까지 매년 평균 32개의 대규모 DAC 시설(시설당 연간 1MtCO2 규모)을 요구하고 

있음

특별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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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제거 기술을 보유한 Carbon Engineering은 대기중 이산화탄소를 직접 포집하여 지하 지층에 저장

하는 DAC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음

-   식물과 나무가 광합성을 통해 대기중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유사한 역할을 하지만, DAC 기술은 이보다 

훨씬 빠르고 적은 탄소발자국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이산화탄소 배출을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을 갖춤

•Carbon Engineering의 DAC 기술 활용사례는 크게 2가지로 분류할 수 있음

-   첫째는 대기중 이산화탄소를 안전하게 지하 지질 저장소에 저장하는 영구적 탄소 제거 사례임

-   둘째는 탄소 재활용 사례로, 대기중 이산화탄소를 그린 수소와 결합시키고 이를 통해 저탄소 액체 연료를 

생성하여 발전에 활용하는 것임

•Carbon Engineering 파트너사인 1PointFive는 미국에서 Carbon Engineering DAC 기술을 사용하여 

최초의 상용 시설을 건설중이며, 이는 대기중 이산화탄소를 연간 50만톤 제거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임

- Airbus, Amazon 등 다수 기업들이 넷제로 계획 달성 일환으로 동 시설에서 탄소배출권을 구매

•1PointFive는 텍사스 남부에서도 DAC 프로젝트를 진행중인데, 이는 미국 에너지부의 12억 달러 DAC 

보조금 프로그램으로 선택된 2개 프로젝트 중 하나이며, 연간 3천만톤 규모의 DAC 용량을 수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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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달성에 있어서의 DAC 기술 필요성은 비용과 경제적 수익 측면에서도 설명이 가능함

-   골드만삭스가 연례적으로 발간하는 카보노믹스 보고서(Carbonomics Report)는 전세계 배출량 1톤당 

평균 감축 비용을 분석하는데, DAC 기술이 특히 탄소 저감이 어려운(hard-to-abate) 부문에 있어 비용

효과적 수단임을 입증

-   일례로, 지속가능한 항공연료(Sustainable Aviation Fuel, SAF)를 통한 항공부문 탄소 감축비용이 

아시아에서 톤당 1000 달러에 이르지만, Carbon Engineering 파트너사인 1PointFive는 2030년까지 

DAC 비용이 톤당 200~250 달러로 낮아질 가능성을 보여주는 로드맵을 발표하였음

•DAC 기술은 전세계가 넷제로를 달성한 후에도 그동안 축적된 이산화탄소를 지속적으로 제거할 수 있으며, 

안전한 CO2 농도라 할 수 있는 350ppm으로 복원하기 위한 경제성이 확보되어 시장 기회가 명확한 기술

이라 할 수 있음

특별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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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 기술이 유망한 다섯 가지 이유 

•첫째, DAC은 이미 상용화에 근접한 기술임

-   Carbon Engineering 기술을 사용한 최초의 대규모 DAC 상용 시설이 미국에서 2025년 가동될 예정

•둘째, 직접 공기 포집을 통한 탄소제거는 안전하고(safe) 측정가능하며(measurable) 영구적(permanent)임

-   1PointFive를 포함한 Carbon Engineering 파트너사들이 보유한 수십 년 간의 이산화탄소 모니터링, 

보고 및 검증(MRV) 수행 경험을 토대로 이산화탄소가 대기중에서 장기적으로 안전하게 포집되어 저장

되고 있음을 측정가능함

•셋째, DAC 기술은 확장가능(scalable)함

-   Carbon Engineering의 탄소제거 프로세스는 각 산업에서 널리 사용되는 기존 장비와 화학물질 결합을 

통해 적용가능한 폐쇄 루프 시스템(closed-loop system)으로 작동됨

•넷째, DAC 기술은 전세계 어느 곳에서나 CO2 제거가 가능하므로, 어느 정부 혹은 기업이나 DAC 기술 및 

프로젝트를 넷제로 계획에 활용할 수 있음

•다섯째, 제한된 포집/저장 용량을 가지고 있거나 기타 장벽이 있는 국가나 지역에서도 기존의 산업 인프라를 

통해 DAC 가치사슬에 참여할 수 있는 경제적 기회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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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 활성화를 위한 정책/금융적 과제 

•DAC를 포함한 탄소제거 솔루션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는 수조 달러 규모의 수익성 있는 자금이 필요

하며, 특히 중요한 것은 관련 컴플라이언스 정책을 구축하고 탄소시장이 국경을 넘어 작동될 수 있도록 보장

하는 기회 제공임

•DAC 상용화를 위한 정책 수단으로서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저탄소 연료표준(Low Carbon Fuel 

Standard)’에 기반한 탄소크레딧 거래 허용제도 사례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음

-   Low Carbon Fuel Standard는 저배출 석유 정제 기술, DAC 기술, 수소/전기차 충전소 보급 등을 크레딧 

사업가능 기술로 규정하여 의무 탄소시장에서 크레딧 거래를 가능토록 허용함

-   캘리포니아주는 이러한 저탄소 연료표준 개정을 통해 전세계 CCUS/DAC 운영자가 저탄소 수소로부터 

크레딧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   DAC 상용화를 위해서는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R&D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탄소시장 활용 정책 및 법제 

개편이 특히 중요함을 보여주는 모범정책으로 주목받고 있음

특별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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